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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직무 유형을 통해서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요구는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실행하
였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먼저 부산·경남 지역에 있는 K 대학과 P 대학의 간호대학생 146명을 대상으로 커리어앵커 
질문지를 이용하여 직무 유형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직무 유형 중에서 상위 유형의 경향성을 보이는 간호대학생 28명을 선별
하여 4개의 팀으로 나누어 맵을 작성하였고, 작성된 맵의 내용을 기반으로 초점집단인터뷰를 했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실제
적 목소리를 통해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요구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이다. 그 결과 첫째, 간호대학생의 커리어앵커 유형은 
라이프스타일과 안전·보장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가장 낮은 커리어앵커 유형은 순수한 도전과 관리적 역량이었다. 둘째, 경
력개발을 위한 교육요구는 크게 4개의 영역, 전공역량, 실무역량, 인성역량, 자원관리역량으로 범주화하였다. 전공역량은 간
호 전문지식 및 기술, 실무역량은 병동 업무처리, 의사소통, 위기대처능력, 인성역량은 협력, 책임인식, 자원관리역량은 시간
관리 능력, 스트레스 관리능력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간호대학생의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적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아울러 간호실무 개선을 위한 교육과정개발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ducational needs for career development according to the
job type of nursing college students.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146 nursing college students from
K and P universities in the Busan and Kyungnam areas were analyzed using a career anchor questionnaire. In addition,
28 nursing college students who showed a higher level of tendency among job types were selected and divided into 
4 teams, and a focus group interview was conducted based on the contents of the created map. Its purpose is to 
investigate the educational need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to enhance their career development. First, the career
anchor types of the nursing college students showed the highest score in the areas of lifestyle, security and stability, 
while the lowest types of career anchor were pure challenge and general managerial competence. Second, the 
educational needs for career development were categorized into four areas, namely major competence, practical 
competence, personality competence, and resource management competence. The major competences are nursing 
expertise and skills. The practical competences consisted of ward task management, communication, crisis coping 
ability and personality competence and these were divided into cooperation and responsibility recognition. The 
resource management competence consists of time management ability and stress management abil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meaningful in that they can be used as the basic educational data for the career development of nursing 
college students in the future. In addition, it is expected that they can be applied to the development of a curriculum
for the improvement of nursing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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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취업난으로 인해서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하기

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높은 취
업률로 인하여 전공에 대한 이해의 과정 없이 간호학과를 
지망하는 학생이 늘고 있다[1]. 특히 간호사 부족 현상의 
해결방안으로 간호학과 입학정원이 늘어남으로써 매년 

배출되는 간호사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2]. 그
러나 간호대 학생들이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병원의 간호

사 수효는 제한적이어서 간호대 학생들은 취업 스트레스

에 직면하게 되었고 진로준비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3]. 
진로준비는 대학 시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으로 의식되

고 있어 자신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직업 세계로의 이행

을 위해 적극적으로 진력해야 한다[4]. 그러나 간호대 학
생들은 대학진학과 동시에 이미 진로의 방향이 결정되어

버린 데다가 전공의 특수성에 의해 전공교과목 중심의 

교육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직업 생활에 필요한 자

신에 대한 성찰 및 이해에 소홀해질 수 있다[5]. 이에 대
학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진로교육을 다각적으로 고려하

여 지원하고 있다[6].
대학에서의 지원을 살펴보면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

를 위해 진로교육과 취업지원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

고 있으며, 취업준비지원, 현장체험지원, 직업경력개발 
등을 다루고 있어서[7-8]양적 측면에서나 외적 측면에
서는 대학생 경력개발지원이 확대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

다. 그러나 직업정보 탐색이나 직업과 관련한 각종 표준
화 검사 등으로 일관하고 있어[9-10] 질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11]. 즉 대학생의 경력개발이 
단순히 직업정보 탐색이나 표준화 검사에 의한 취업준비

가 아니듯이 대학입학부터 취업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경

력을 꾸준히 개발하여 그 역량이 증진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12]. 
이와 같은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경력 선택

과 관련하여 개인의 역량, 동기, 그리고 가치를 포괄하는 
개념인 커리어앵커(Career Anchor)를 활용하는 노력이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13-16]되고 있다. 커리어앵커는 
Schein[17-18]이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
으로 조사하여 개발한 것으로써[19]진로 및 경력과 관
련하여 개인의 고유한 경향성을 나타낸다[16]. 즉 개인
의 고유한 커리어앵커의 경향성은 경력과 관련해서 자기

탐색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특정 형태의 

직업과 연계된다는 것이다[20]. 그러므로 특정 직업에 
관하여 개인의 역량, 가치, 동기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커리어앵커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20-21].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라는 공통된 특정 직업을 

꿈꾸는 간호대학생의 경력개발과 관련한 그들의 혼란을 

탐구하고 그들이 원하는 교육요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간호사의 직업군을 대표하는 커리
어앵커의 유형은 무엇인지 확인하고, 대표 커리어앵커 
유형에 따른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요구는 무엇인지를 분

석한다. 연구의 결과는 향후 간호대학생의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적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2 연구문제 

본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따라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간호대학생의 커리어앵커 유형은 어떠한가?
2)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요구는 무엇인가?

2. 이론적 배경 

2.1 커리어앵커 

커리어앵커(Career Anchor)는 Schein[17-18]이 개발
한 이론으로 개인이 진로를 선택할 때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내적 커리어를 말한다[13, 16]. 여기서 앵커란, 배
가 정박하기 위해 사용하는 닻을 커리어와 연계시킨 것

으로써 이와 관련한 개인의 역량, 가치, 동기가 서로 조
화된 자아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21]. 
커리어앵커는 8가지 앵커의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각 앵커는 다음과 같다. ‘전문가/기능적 역량
(Technical/Functional Competence, 이하 TF)’, ‘관리적 
역량(General Managerial Competence, 이하 GM)’, 자
율과 독립(Autonomy/Independence, 이하 AU)’, ‘안전과 
안정(Security/Stability, 이하 SE)’, ‘창업가적 창의성
(Entrepreneurial Creativity, 이하 EC)’, ‘봉사와 헌신
(Service/Dedication to a Cause, 이하 SV)’, ‘순수한 도
전(Pure Challenge, 이하 CH)’, ‘라이프 스타일
(Lifestyle, 이하 LS)’로 8개의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상
과 같은 커리어앵커는 경력계획을 수립할 때 하나의 일

관된 지침으로 작용하며, 자신의 경력을 발전시키는데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준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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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어앵커와 관련한 국내의 연구는 용어에서부터 커

리어앵커[13, 16, 19-20]와 경력 닻[21-23]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직업의 예측 수단으로 커리어앵커(경
력 닻)와 직업의 일치에 따른 직무만족, 경력몰입 등의 
관계에 대한 연구[14, 20-23]를 주로 찾아볼 수 있다. 이
러한 연구의 결과는 직업을 대표하는 커리어앵커의 유형

에 따라 경력개발의 교육적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2 경력개발 

오늘날 사회는 빠르게 성장하면서 조직의 성과 향상

과 조직원들의 일에 대한 태도 증진 등에 대해 그 필요

성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24], 이러한 요구는 조직 
내의 인력 육성과 개발에 주안점을 두는 인적자원개발 

영역인 경력개발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25]. 
경력개발은 개인의 경력목표를 개인과 조직이 상호 

노력해서 달성해가는 과정이며[26], 조직구성원에게 자
신의 능력과 관심사에 대하여 인식하게 함으로써 개인에

게는 경력계획의 책임을 갖게 하고, 조직에게는 경력관
리의 책임을 갖게 한다[27]. 즉 자신이 바라는 경력목표
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구체적인 경력계획과 조직

이 개인의 경력목표를 실천할 수 있도록 실제적 참여 활

동을 도와주는 경력관리가 서로 조화되어 나타나는 과정

이 경력개발이다[28]. 
경력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보면, 경력 닻(career 

anchor)[21-23], 경력 목표(career goal)[29-30], 경력 지
향성(career orientation)[14, 31]등 용어를 다양하게 사
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들 용어는 일이나 조직 
생활을 통하여 자신이 원하는 경험을 한다는 공통적 의

미를 내포하고 있다[32]. 
특히 이들 연구 중에 경력 닻은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역량, 가치, 동기를 분석함으로써 각 직업의 보편
적이고 대표적 유형을 이해할 수 있기에[13] 직업에 따
라 차별화된 전략으로 개인이 자기 주도적으로 경력을 

선택하고 적응 및 경험할 수 있는 경력개발로 인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21].

3. 연구방법 

3.1 커리어앵커 분석을 위한 연구방법 

3.1.1 표본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2017년 10월부터 11월까지 부
산·경남 지역에 있는 K 대학과 P 대학의 간호대학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160부를 배포
하여 154부가 회수되었으나 기재가 불성실한 자료 8부
를 제외한 146부를 통계분석 하였다.  

3.1.2 연구도구 및 자료분석 

간호대학생의 커리어앵커 유형을 확인하기 위한 도구

는 Schein[17-18]이 개발한 커리어앵커 진단지를 활용하
였다. 본 검사는 커리어의 유형을 알아보기 위한 도구로
써 이론적 배경에서 설명하였듯이 ‘TF, GM, AU, SE, 
EC, SV, CH, LS’의 8개 영역 40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Park[19]에 의해 한국어로 번역되어 각종 직무 분석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13-16]. 
커리어앵커의 각 영역에 대한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

해 살펴본 Cronbach’s a계수는 .6 이상으로 신뢰도가 있
다고 나타났고, 전체 40개의 문항에 대한 Cronbach’s a
계수는 .867로 높은 신뢰도를 가지므로 본 연구의 연구
도구로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Table 1].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9.0ver.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간호대학 학생들의 커리어앵커 유형을 기술

통계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Table 1. Reliability of measurement tools

Scale Item number Number of 
items Cronbach's alpha

TF 1, 9, 17, 26, 35 5 .632
GM 2, 10, 21, 30, 36 5 .826
AU 3, 11, 18, 31, 38 5 .742
SE 5, 12, 19, 25, 37 5 .658
EC 4, 13, 20, 29, 33 5 .762
AV 7, 14, 22, 28, 34 5 .762
CH 8, 15, 23, 32, 40 5 .829
LS 6, 16, 24, 27, 39 5 .626

All 40 .867

3.2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요구에 대한 연구방법 

3.2.1 인터뷰 대상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요

구는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학생들의 실제적 목소리

를 청취하였다. 이를 위해 초점집단면담(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을 실시하였는데, 대상자는 간호대
학생의 커리어앵커 상위 1순위의 LS와 2순위의 SE의 
경향성을 보이는 학생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 섭외를 
위해서 먼저 LS와 SE에 해당하는 예비명단을 작성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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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개별연락을 통해서 연구 참여에 긍정적으로 답변한 
28명을 LS와 SE 각 7명씩 2팀으로 하여 총 4개의 팀으
로 구성하였다. FGI는 2017년 12월에 2차례 각 2시간씩 
실시했다.

3.2.2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간호대학생 28명을 대상으로 먼저 커리어앵커의 개념
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고, 4개의 각 팀은 
좋아하는 일의 유형, 싫어하는 일의 유형, 필요한 역량, 
팀의 성향을 잘 나타내는 팀명을 포함해서 맵을 작성하

도록 했다[Fig. 1]. 두 번째 인터뷰에서는 작성된 맵을 
보면서 자유롭게 관련 내용에 대해서 면담을 진행하였다. 

           (a) LS Type                  (b) SE Type    

Fig. 1. Map by Career Anchor Type

자료의 분석은 질적 내용분석 방법에 따라 최초 생성

된 맵으로부터 귀납적 범주를 도출하였는데, 연구자간의 
논의를 통하여 각 범주를 정의하고 코딩지침을 공동으로 

개발했다. 먼저 1차적으로 도출된 범주들을 상호 유사성
과 배타성을 기준으로 여러 차례 분류하는 과정을 반복

하여 분석틀을 수정하였고[33], 최종적으로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요구의 범주를 구성하였다.     

4. 연구결과 

4.1 간호대학생의 커리어앵커 유형분석 결과 

커리어앵커의 8가지의 유형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차
지한 유형을 1순위, 가장 낮은 점수를 차지한 유형을 8
순위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1~8순위로 커리어앵커 유형
을 나열하여 종합한 결과 간호대학생은 LS가 가장 높게 

나왔다. 2순위는 SE, 3순위는 TF였다. 4순위 AV와 5순
위 AU는 각 4.16, 4.21로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하위범주에는 EC, CH, GM이 순서별로 6~8순위를 
나타냈다[Table 2].  

Table 2. The result of Career Anchor analysis

Type TF GM AU SE EC AV CH LS

Rank 
average 3.32 6.74 4.21 3.11 5.0 4.16 5.92 2.18

Final 
ranking 3 8 5 2 6 4 7 1

간호대학생들의 상위범위의 커리어앵커의 유형은 LS, 
SE, TF이다. 사생활 보장과 안정적 근무환경, 전문성 등
은 간호대학생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

다. 반면 하위범위의 커리어앵커 유형은 GM, CH, EC이
며, 도전과 조직의 관리 등은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Lee와 Kim[14]에서 현직 간호사 255명의 커리어앵커
를 조사한 연구결과를 보면 8개의 앵커 중에 TF, SE, 
AU, LS 4개의 앵커만을 의미 있는 변수로 보았고, SE, 
TF, AU, LS 순으로 앵커 유형이 나타났다. 간호대학생
과 앵커의 순서는 약간 다르게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상위순위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하
위순위의 GM, CH, EC는 현직 간호사에게서는 주요 변
수로 채택되지 않았다[Fig. 2].  

(a) Career Anchor of nursing student 

(b) Career Anchor of current nurse

Fig. 2. Comparison of nursing student and current n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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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직무만족과 관련하여 커리어앵커 유형 결과

에 대한 근거를 찾아본다면, 간호대학생과 간호사는 안
정적 근무조건 및 근무환경, 전문성, 업무관련 스트레스 
등이 직무경향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34].  

4.2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요구에 대한 결과  

간호대학생의 대표 커리어앵커를 가지는 LS 유형과 
SE 유형의 그룹이 생각하는 좋아하는 일의 유형과 싫어
하는 일의 유형은 Table 3과 같다. 

Table 3. Type of favorite work and dislike work

Type Type of favorite work Type of dislike work

LS

․Collaboration and Teamwork
․Followship
․Guaranteed business hours
․Guaranteed privacy

․Leadership
․Work alone
․Analytical work

SE

․Regular system
․Clear objective
․Guaranteeing employment 

security

․Creativity
․Freedom and autonomy
․Many variables

LS 유형은 본인이 리더가 되는 것보다는 조력자가 되
어 조직 내에서 협력할 수 있는 일을 선호했다. 특히 시
간에 대한 개념을 중시하여서 출퇴근 시간과 휴일이 보

장되는 일을 선호하였고, 연장근무나 야근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그리고 부당한 대우나 열정페이, 가족과 
같은 분위기 등을 요구하는 일은 싫어한다고 하였으나 

이는 사회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영향으로 보인다[35-36].

저는 조직 내에서 정해진 규칙대로 팀원하고 아이디어를 내

면서 협력하는 일이 좋아요(LY학생). 저도 그래요. 저는 혼자서 

일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KA학생). 리더는 

아니지만 최고의 조력자로 일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PJ학생).

업무 외의 부당한 대우를 참아야 하는 건 싫어요.(SH학생). 

요즘 뉴스만 보더라도 간호사들이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참아

야하는지 알 수 있어요(PS학생). 꼰대들은 가족같은 분위기로 

일하자고 하는데, 본인 집 분위기는 어떤지 궁금해요(SM학생). 

열정페이라는 말도 있죠. 돈은 제대로 안 주면서 열정만 요구하

는 꼰대들도 있어요(KH학생).

SE 유형은 규칙적이고 체계가 있는 일을 선호하였고, 
분명하고 명확한 목적이 수반되어야 했다. 안정과 보장
을 중시하는 유형에 맞게 이들은 고용안정보장을 우선시

하는 경향을 보였다. 창의성과 자율성은 싫어하는 일의 

유형이었고, 변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어서 변수가 많은 
일은 선호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절차가 정해져 있는 일이 좋아요.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막 

하라면 못 하겠어요(YD학생). 정해진 일만 잘 하면 되지 창의성

을 요구하면 싫어요(JM학생).  

간호대학생의 경력개발에 대한 교육요구는 8개의 요
소로 구분하였다. 각 핵심요소는 간호전문지식 및 기술, 
병동 업무처리, 위기대처능력, 의사소통, 협력, 책임인식, 
시간관리 능력, 스트레스 관리능력이다. 

간호사는 전문성을 갖춰야하죠. 아직 우린 잘 모르니까 전공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요(KW학생). 간호사는 의료기술적인 것 

말고도 행정 일을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병원 업무처리는 어떻

게 하는지 자세히 알고 싶어요(UM학생). 저는 변수가 있는 일

을 안 좋아해요. 그래서 위기상황이 오면 당황스러워요. 병원에

서 일을 하면 위기상황이 많을 텐데. 걱정이에요(LY학생). 눈치 

없다는 소리를 들어요. 간호사가 되어서 환자와 소통, 동료와 

소통, 의사와 소통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HS학생), 대학에 

오기 전에는 혼자서 이것저것 했는데 이제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려면 팀워크나 협동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CM학생). 잠도 많

고, 귀찮고, 다 싫은데, 사회에 나가면 맡은 일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해요(JS학생). 저는 닥쳐야 일을 해요. 간혹 닥쳐도 

안 할 때도 있어요. 시간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HS학생). 저의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일을 하다보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야겠어요(LJ학생).

경력개발을 위한 8개의 교육요구를 Kim과 Ko[37]의 
간호교육과정을 위한 핵심역량을 근거로 수정·보완하여 
전공역량, 실무역량, 인성역량, 자원관리역량으로 범주
화하여 전공역량은 간호전문지식 및 기술, 실무역량은 
병동 업무처리, 의사소통, 위기대처능력, 인성역량은 협
력, 책임인식, 자원관리역량은 시간관리 능력, 스트레스 
관리능력으로 구분했다[Table 4].

Table 4. Educational needs for career development
Type Educational needs

Major competence ․Nursing expertise and skills

Practical competence
․Ward task management
․Communication
․Crisis coping ability

Personality competence ․Cooperation
․Responsibility recognition 

Resource management 
competence

․Time management ability
․Stress management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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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직무유형을 통해서 경력개발

을 위한 교육요구는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실행되었다. 이를 위해 커리어앵커를 이용하여 직무유형
을 분석하였고, 간호대학생을 대표하는 직무유형에 해당
하는 학생들을 선별하여 FGI를 통해서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요구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와 그
에 대응하는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직무유형을 알아보기 위하여 커

리어앵커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간호대학생은 
LS(Lifestyle)와 SE(Security/Stability)가 가장 강하게 나
타났다. 이는 가정과 직장 생활의 조화를 중시하는 사회
적 가치에 기인한다는 주장과도 맥락을 같이한다[14]. 
반면에 GM(General Managerial Competence)과 CH(Pure 
Challenge) 그리고 EC(Entrepreneurial Creativity)는 약
한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간호사는 전문성과 함께 안정적 직업이 보장되지만, 생
명과 안전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직업적 특성상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역할은 비교적 요구되지 않음에 기

인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GM이 낮게 나타난 것은 대
부분 간호사는 관리 경험이 부족한 것에 기인하므로 대

학에서부터 간호 관리학과 같은 수업을 교육과정에 넣어

서 간호실무 개선을 위해서는 조직개혁이나 매니지먼트

가 유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교육체험을 통해서 관

리적 역량을 길러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38]. 
한편, Lee, Hong, Jeong과 Park[15]에서는 창업자를 

대상으로 커리어앵커 유형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창
업자들은 EC(Entrepreneurial Creativity)와 AU(Autonomy 
/Independence)가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와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결국 직업군별로 각

기 다른 직무유형을 보이며, 이에 따라 간호사들에게 적
합한 역량기반 교육과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39].
둘째,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요구를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간호대학생의 대표 커리어앵커에 해당하는 LS 유
형과 SE 유형의 그룹이 생각하는 ‘좋아하는 일의 유형’
과 ‘싫어하는 일의 유형’을 알아보았다. 이후 그들이 경
력개발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FGI를 실시했다. 
그 결과, LS 유형은 업무시간과 사생활 보장을 강조

했고, 협력 및 팀워크가 발휘되는 조직 안에서 리더가 아
닌 조력자의 역할을 더 선호했다. 이는 간호사의 리더십
을 강조한 연구들[5, 40-41]에 반하는 결과이지만, 팔로
워십이 리더십에 매우 많은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42]
와 간호사의 팔로워십 강화[43]에 대한 주장처럼 리더십
뿐만 아니라 조력자의 팔로워십 또한 이해되어야 할 것

이다. 
SE 유형은 규칙적 시스템과 명확한 목적이 있는 일을 

선호하여서 오히려 창의성을 요구하거나 자유와 자율이 

보장되는 일은 꺼렸다. 이는 이치나 논리와 같은 개념의 
반대가 창의라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써 창의성은 즉

흥적 생각이나 직감적 감각이라는 잘못된 해석[44]을 바
로잡아 창의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울 필요가 있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적 요구는 

크게 4개의 영역, 전공역량, 실무역량, 인성역량, 자원관
리역량으로 범주화하였다. 전공역량은 간호전문지식 및 
기술, 실무역량은 병동 업무처리, 의사소통, 위기대처능
력, 인성역량은 협력, 책임인식, 자원관리역량은 시간관
리 능력, 스트레스 관리능력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상
의 8가지의 교육요구는 지적 능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
제해결방식과 대인관계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는 
Ko 등[39]이 주장한 기술적 지식 이외에 통합적 실천적 
지식을 강조한 것과 맥을 잇는다. 즉 간호기술을 능숙하
게 익히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기성찰과 이해를 

끊임없이 검증할 수 있는 장기적 관점의 교육이 필요하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론을 바탕으로 향후 연구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두 개 
대학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직무유형을 조사하여서 

국내의 간호대학생을 대표하는 직무유형이라고 일반화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지역 또는 일부의 대학
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표본을 확대할 필요가 있

다. 둘째, 교육요구는 직무유형 또는 학년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1학년 학생의 대표 직무
유형의 교육요구에 대한 조사이므로 직무유형별, 학년별 
교육요구는 무엇인지 조사되어져야 한다. 셋째, 본 연구
에서 도출된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요구에 따라 간호대학

생의 경력개발을 위한 구체적 교육모형이나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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